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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popularity of flavored tobacco, especially menthol varieties, is increasing. 
This use is particularly noticeable among teenagers and young adults under 25.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with 42 adolescents and 
adults, both male and female, from Seoul,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The 
survey took place from May to June 2022 and followed a semistructured guideline.
Result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eenagers often use strong-tasting and aromatic flavored 
tobacco as “starter cigarettes,” which plays a critical role in both initiating and maintaining 
smoking habits. Adults under 25 develop “personal tobacco preferences” influenced by taste 
and aroma. Users of liquid e-cigarettes often adjust for nicotine concentration and hit sensation 
with flavor. In contrast, adults over 25 tend to prefer flavored tobacco for “stimulation rather 
than taste.” Men in this age group favor the throat hit of menthol, while women value reduced 
odor. The study also found that advertising of flavored tobacco significantly influences youth 
smoking. Participants believed flavored tobacco could be more harmful than regular cigarettes 
and that its taste and aroma substantially affect their quitting intentions.
Conclusion: Flavored tobacco impacts various age groups differently regarding smoking 
initiation, continuation, and cessation. There are also sex-based differences in flavored 
tobacco preferences. Advertising and specific flavors and aroma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youth. There is a need for further research and routine monitoring on the flavored toba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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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일반적으로 가향담배(Flavored Tobacco Product)란 ‘담
배제품에 인위적으로 맛이나 향을 느낄 수 있도록 향료 등의 성

분을 첨가한 담배제품’을 뜻한다. 가장 대표적이고 오래된 가향
담배는 ‘멘톨’향을 첨가한 일반담배를 꼽을 수 있으며, 최근 캡슐
을 활용하여 다양한 맛과 향을 첨가한 일반담배가 출시되고 있
다. 실제로 가향담배 판매량은 2011년 2억 7천만 갑에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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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3억 8천 갑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담배의 총 판매량 중에
서도 가향담배는 2011년 6.1%에서 2020년 38.4%로 그 비중이 
급증하 다.(1,2) 

이미 국내에서 가향담배가 청소년 및 25세 미만 성인에서 더
욱 많이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이
다.(3,4) 최근 2022년 시행된 가향담배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현
재 흡연자(13-39세) 중 77.2%가 가향담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2016년 조사 결과 확인됐던 64.8%보다 12.4%나 증가
한 수치 다. 특히, 연령별로 청소년(13-18세)이 85%, 25세 미
만 성인 80.1%, 25세 이상 성인 74.5%로 가향담배 사용자가 높
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가향담배 사용자의 
67.6%가 첫 흡연 시도에 가향담배가 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것
과 함께 주목할 사항이다.(5) 

미국의 경우 이미 20년 전 흡연자의 1/4이 ‘멘톨화’(men-
tholated)되어 있다고 확인될 만큼 가향담배의 유행은 오래되
었다. 멘톨이 흡연의 해로움을 ‘마스킹’하고, 신규흡연자를 유도
하고, 금연을 억제한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6) 특히, 
청소년과 젊은층에서 단맛, 쿨함, 니코틴 부작용 마스킹을 목적
으로 가향담배가 유행하 다.(7) 특히, 미국 청소년의 경우 캔디 
및 과일맛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높았으
며, 맛과 향 자체가 전자담배 시작의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8)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향담배의 첫 시도와 해로움을 마스킹하
는 것뿐만 아니라 니코틴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6년 국내 조사 결과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도한 경우 일반담
배 사용자에 비해 흡연지속 위험이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3) 미국 젊은층의 멘톨담배 사용자의 경우 비멘톨담배 사용
자에 비해 니코틴 의존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지속적 흡연자
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9,10) 특히, 82개의 멘톨담
배 사용에 대한 논문을 리뷰한 결과, 청소년 흡연과 멘톨사용은 
매우 일관되게 나왔으며, 멘톨사용이 비멘톨사용에 비해 니코틴
의존도를 증가시키고 금연시도 감소시킨다고 확인되었다.(11) 
실제로 미국에서 1980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흡연율 감소에 
있어 멘톨담배가 2.6% 정도를 지연시킨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
사되기도 하 다.(12)

이와 같은 기존 연구결과와 최근 국내 조사결과를 고려해 볼 
때, 가향담배는 비흡연자(특히, 청소년, 여성, 젊은층)의 흡연으
로의 유입에 뚜렷한 악 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가
향담배의 주된 사용자층(청소년, 젊은 성인층)의 흡연경험에 대
한 심층적 이해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보건정책적 대안을 마

련하는 데 있어 매우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이번 연구는 가향
담배 사용경험의 성별/연령별 차이에 대해 면담을 중심으로 확
인해 보려 한다. 이를 통해 최근 다변화된 담배의 종류 및 사용행
태(이중, 다중 사용 등)의 다양화로 인한 흡연행태 예측 및 그에 
따른 금연정책 수립에 있어 기여하고자 한다.(13) 

방 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가향담배 사용 경험이 있거나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청소년(고등학생) 및 성인(20,30대) 남녀 총 42명(남자 20명, 여
자 22명)에 대해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시행하 다.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성인
(남자 16명, 여자 17명) 이외에도 비수도권 거주자 성인(남자 4
명, 여자 5명)도 모집하 다. 연구 참여자는 온라인 패널 사이트
(갤럽)에 가입자 중 연구목적을 이해하며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자들이다. 선정기준은 최근 30일 이내 혹은 과거 가향담배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이며, 제외 기준은 본인 및 동거 가족이 담배 업
계에 이해관계나 관련이 있는 자들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
를 받았으며, 연세대학교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과
제승인번호 4-2022-0303). 

2. 자료수집 방법

FGI 조사는 2022년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총 8회에 걸
쳐 진행되었다. 서울 및 수도권은 성별, 연령별(청소년(17-19세 
미만), 젊은 성인(25세 미만), 성인(25-40세 미만))에 따라 6그
룹으로 진행되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성인(40세 미만)의 성별
에 따라 2그룹으로 진행되었다. 면접은 연구진 논의를 통해 반
(半)구조화된 FGI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이에 따라 총 100분 
동안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좌담회실에서 진행하 으며, FGI 
사회자는 본 연구의 연구진 2인이 직접 수행하 다. 면담 순서는 
아이스브레이킹(Ice breaking), 흡연경험 소개, 가향담배 결정
이유, 가향담배 사용행태, 가향담배 인식 및 만족도, 기타 토론 
및 마무리 순이었다. 사회자는 반구조화된 질문을 바탕으로 모
든 참가자들의 상호 답변의 기회를 유도하고, 적절한 후속 질문
을 통해 상세한 답변을 얻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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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GI 분석 방법

FGI 분석 방법은 녹음된 인터뷰 과정을 필사하고, 이를 질적
연구 프로그램인 Nvivo ver. 12 (QSR International, Don-
caster, Australi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14) 연구자는 Nvivo 
프로그램을 통해 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기초적인 
코드를 형성하 으며, 이후 유사한 코드끼리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 가장 빈도가 높은 유의미한 주제들을 추출하 다. 이 과정
을 통해 가향담배 사용에 있어 연령별, 성별에 따른 공통점과 차
별점을 분류하 다.(15) 

결 과

연구참여자 중 청소년(고등학생)의 평균 연령은 남성 만 17.6
세(6명), 여성 만 17.6세(6명)이었고, 가향담배 흡연경험 평균 
기간은 각각 남성 2.3년, 여성 2.5년이었다. 남성 중 일반담배 흡
연자는 3명(예: 말보로 비스타, 보헴 시가 쿠바나), 액상형 전자
담배는 3명(예: 포도향, 파인애플, 애플망고 복숭아향 등)이었으
며, 여성 중 일반담배 흡연자는 2명(예: 던힐 크러쉬, 에쎄 히말
라야), 액상형 전자담배는 2명(청포도향, 복숭아향 등), 두 종류 
이중사용자는 2명(예: 보헴시가 리브레, 말보로 시스타/피치향, 
청포도향 등)이었다. 

25세 미만 성인의 경우 평균 연령은 남성 만 20.8세(8명), 여
성 만 22.1세(11명)이었고, 가향담배 흡연경험 평균 기간은 각
각 남성 3.4년, 여성 3.1년이었다. 남성 중 일반담배 흡연자는 5
명(예: 레종 썬 프레소, 레종 프렌치 블랙, 메비우스 옐로우, 에쎄 
체인지 프로즌), 액상형 전자담배는 2명(예: 오렌지향, 모코블라
썸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1명(믹스프레소)이었으며, 여성 중 
일반담배 흡연자는 5명(예: 디스 아프리카 아이스잭, 에쎄 히말
라야, 에쎄 체인지, 말보로 비스타), 액상형 전자담배는 4명(사
과, 딸기, 라임향, 청포도향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2명(히츠, 핏
체인지큐)이었다. 

25세 이상 성인의 경우 평균 연령은 남성 만 31.8세(6명), 여
성 만 32세(5명) 고, 가향담배 흡연경험 평균 기간은 각각 남성 
10.8년, 여성 11.4년이었다. 남성 중 일반담배 흡연자는 3명(예: 
레종 프렌치 블랙, 람보르기니 멘톨, 에쎄 체인지), 액상형 전자
담배는 3명(예: 커피향, 레몬블라스트 등)이었으며, 여성 중 일
반담배 흡연자는 1명(예: 던힐 프로스트), 액상형 전자담배는 2
명(켄트퍼플, 복숭아, 파인애플향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2명
(민트향 퍼플, 히츠 썸머 브리즈)이었다.

면담 내용에 대한 코딩 분석 결과 모든 유형의 가향담배 제품
은 다음의 세 가지 공통된 특징으로 인해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향을 주고 있었다. 첫째, 맛과 향 자체의 만족감, 둘째, 흡연 시
도시 독한 담배 연기의 거부감 감소, 셋째,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
는 담배 냄새의 감소가 있다. 그렇지만, 각 연령별로 가향담배 경
험에 있어 뚜렷한 차이들이 확인됐다. 각각의 연령별, 성별 면담 
결과의 차이는 표 1과 같다.

우선, 고등학교 청소년의 경우 특정 브랜드 가향담배(예: 남학
생용으로 레종 프렌치 블랙 및 말보르 비스타, 여학생용으로 에
쎄 체인지 히말라야)가 ‘입문용 담배’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보편
화되어 있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처음에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이후 흡연력이 증가할수록 맛과 향의 비중은 감소하고 
흡연행위 자체(습관, 니코틴 의존 등)의 비중이 커지게 되는 경향
이 있었다.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가 가
능한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예: 버블몬)로 거부감 없이 흡연을 
경험한 후 점차 횟수와 금액의 문제로 결국 액상형 전자담배 사
용자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25세 미만 성인의 경우 남녀 모두 이미 담배에 대한 자신들만
의 구체적인 취향이 확립된 경우가 많았다. 다만, 남성의 경우 가
향이 담배의 맛을 증진시켜주는 부수적 역할로 여겨지는 반면, 
여성의 경우 담배연기의 거북한 냄새를 상쇄시켜주는 역할로서 
가향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 또한, 25세 미만 성인 남녀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 부족한 니코틴 농도와 타격
감 등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맛의 액상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반해, 일반담배의 경우 다양한 맛과 향이 흡
연 시도 및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지만, 결국 흡연력이 길
어질수록 니코틴 의존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양상이었다.

25세 이상 성인의 경우 남성은 가향담배 중 기존의 높은 과거 
고타르 담배의 타격감을 보완할 수 있는 목에 자극을 주는 멘톨 
향 담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자극에 민감하며 불편해하 다. 25세 이상 성인 여성은 다
른 연령층의 여성흡연자와 달리 가향담배 제품의 종류에 따라 
목 아픔, 목 건조, 가래 등의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향담배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들(흡연유도, 해로움, 금연
에 대한 향)에 대해 가장 높은 빈도의 공통된 의견은 다음과 같
다. 첫 번째 흡연유도와 관련하여 모든 연령과 성별군에서 담배
에 다양한 맛과 향을 추가한 각종 가향담배의 출현이 특히 청소
년층에서 흡연을 유도하는 등 부정적 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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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terview content on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 of using flavored tobacco.

Age Main theme Sex Key interview contents

Adole-
scent

“Starting with 
beginner-friendly 
cigarettes”

Male 1) There are cigarettes specifically for beginners, with Raison French Black and Marlboro Vista being popular 
choices.

2) Flavored tobacco is preferred as a beginner’s choice due to curiosity about the taste and to offset unpleasantness.
3) The variety of flavors in flavored tobacco is used to suit personal preferences.
4) As smoking continues, the focus shifts from taste to the act of smoking itself.
5) Disposable e-cigarettes are regarded as essential portable items.

Female 1) There are cigarettes specifically for beginners, with Esse Change Himalaya being a popular choice.
2) Flavored tobacco is preferred as a beginner’s choice due to curiosity about the taste and to offset unpleasantness.
3) The flavor of flavored tobacco is used to eliminate the smell of cigarettes.
4) Even as smoking continues, the taste remains important.
5) Disposable e-cigarettes are seen as a convenient pathway to liquid-type e-cigarettes.

Adults 
under 
25 years 
old

“Settling on a 
cigarette that 
suits my personal 
taste”

Male 1) There is a distinct preference for the taste and aroma of flavored tobacco.
2) Flavored tobacco is preferred due to a dislike of the lingering smell of cigarettes on the body.
3) While taste is important, the concentration of nicotine is also crucial.

Female 1) There is a distinct preference for the taste and aroma of flavored tobacco.
2) ‘Curiosity about the taste’ serves as a good excuse for smoking.
3) Flavored tobacco is preferred because it is less repulsive during smoking and less likely to leave a cigarette smell 

on the body.
4) While taste is important, the concentration of nicotine is also crucial.

Adults 25 
years 
and 
older

“Seeking flavored 
tobacco for 
stimulation 
rather than taste”

Male 1) Regardless of the type of cigarette, there is a preference for flavors and aromas that give a sensation in the 
throat, such as menthol.

Female 1) There is discomfort with flavored tobacco characteristics that cause throat pain, dryness, and phlegm symptoms.
2) Flavored tobacco is used due to concerns about interpersonalrelationships and the embedding of cigarette smell.

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편의점 가향담배 광고는 청소년층
에게 가장 큰 부정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엄격히 규정하고, 더 나아가 담뱃갑 포장
에도 규제를 가하게 된다면, 청소년층의 흡연자로의 유입을 방
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둘째, 가향담배의 해로움에 대해서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되
었다. 담배에 특정한 맛과 향을 추가하는 것이 담배의 해로움을 
증가시킨다고 보는 측은 추가된 화합물 자체로 인한 위험 증진, 
그리고 흡연의 용이함으로 인한 흡연 빈도의 증가로 인한 위험 
증진 때문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캡슐 등으로 특정한 맛과 향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히 해로움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 측은 
이미 흡연 자체로 발생하는 위해성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하고 있었다. 

셋째, 금연(계획 및 실천)에 대한 가향담배의 향과 관련해서
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향담배 사용 경험으로 인해 좀 더 제한
적일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과 25세 
미만 성인의 경우 남성 참가자는 여성 흡연자가 가향담배를 더
욱 선호한다고 판단하는 반면, 여성 참가자는 성별의 차이 없이 

가향담배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 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들과 관련하여 연령에 따른 참가자의 대

표적 진술 내용 및 주요 질문 사항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가향담배 사용경험: 입문용 담배로 시작하기

흡연의 시작 동기는 기본적으로 ‘친구의 권유 및 호기심’이 가
장 큰 요인으로 나타난다. 이 때 대부분의 경우 친구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는 가향담배로 시작하는 경향이 있고, 여기에는 남
학생용, 여학생용 ‘입문용’ 담배가 있었다. 두 경우 모두 가향담
배의 흡입 전후 ‘향’(과일향, 커피향, 멘톨향 등)과 흡입시 느껴지
는 ‘맛’(단맛, 청량한 맛, 레몬맛, 과일맛 등) 자체가 흡연 시작 및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언급됐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특
정한 가향담배 제품이 입문용으로 널리 알려진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대부분(참가자 중 약 80%) 가향
담배가 담배 특유의 불쾌하고 강한 향과 냄새를 상쇄시켜서 첫 
흡연 시 거부감을 적게 해주는 효과를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
다. 두 번째는 맛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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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학생은 모르겠는데, 저 중학교 때는 무조건 프렌치블
랙 블랙이었어요. (지금은?) 지금은 제가 볼 때 90%는 비스타이
지 않을까? 둘 다 달달하다는 공통점이. 달달한 캡슐담배. 지금 
중학생들은 무조건 말보로 비스타. 지금 가장 많이 피기도 하죠. 
달달하고 멘톨도 있고 해서요.”(고등 남학생)

“고3 친구 5명이 다 흡연자 어요. 좀 궁금했어요. 생 담배
어요.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이게 이걸 왜 못 끊지 이런 생각이었거
든요. 친구가 이번에는 캡슐 담배를 새로 나온 게 있어서 사봤다 
하면서 궁금하면 펴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펴봤는데 달고 
시원한 맛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이렇게 피우게됐죠.”(고등 
남학생)

“이 맛 저 맛 골라보다가 히말라야가 딱이다. 그리고 그게 냄
새가 잘 안 배요. 손에도 잘 안 배고. 그리고, 이게 입문용으로 대
부분 핀다고 하더라고요.”(고등 여학생) 

“쿠바나 샷은 제가 학생 때 담배 입문했을 때부터 피던 건데 뭐 
무난하고 깔끔하게 냄새 안 나고. 제 주변에서 약간 국룰이었어
요. 약간 저게 좀 호불호 안 타면서 냄새도 많이 안 나고 깔끔하다
고.”(고등 여학생)

“여자담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에쎄 히말라야. 1 mg 담배. 
여자 9할은 무조건 캡슐입니다.” (고등 여학생)

“(고등학교 선배 언니가 흡연을 해서) ‘그게 맛있어요’라고 물
어봤어요. 그래서, 한 번 해봤는데 진짜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 
이후에 친구가 피는 거를 한 대를 펴봤는데 레종 프렌치 요고
어요. 이게 요거트 맛이거든요. 뭔가 달달하고 이런 거라서 이제 
좀 힘들었을 때 뭘 하면 해소가 될까 하다가 편의점에 가서 요고
를 사서 피우기 시작했죠.”(고등 여학생)

한편, 남학생의 경우에는 가향담배마다 다른 특징들을 활용
하여 기호에 맞게 번갈아 흡연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주로 단맛
이 강한 가향담배를 초급단계의 담배로 규정하고 이후에 점차 
향이 없이 타르 용량이 강한 담배(예: 말보로 레드)로 전환하는 
등 담배제품마다 나름의 ‘레벨’을 정하여 흡연을 하고 있었다. 반
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가향담배가 독한 담배 냄새를 처음에 상
쇄시켜주는 효과 때문에 선호했는데, 여기서 추가로 흡연 이후 
몸(특히, 손에서)에 담배 냄새가 잘 남지 않는다는 장점을 중요하
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 남학생과 다른 가향담배 선호의 
큰 차별점이었다.

“‘처음 필 때는 센 담배보다는 달달한 게 낫고. 차근차근 성장
해 가는. 그러다가 센 거 피고 싶을 때 말보로 레드.”(고등 남학생)

“에쎄 체인지 히말라야가 친구가 폈던 건데 폈더니 맞아서. 냄
새도 별로 안 나고, 제가 엄마한테 걸리면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 
안 걸렸거든요. 손 닦으면 이게 냄새가 없어요.”(고등 여학생)

가향담배 사용에 있어 남학생, 여학생 모두 흡연 시작 시기에 
‘향과 맛’이 중요한 흡연 시도 및 지속의 요인이었다. 그런데, 여
학생의 경우 흡연을 지속하면서도 여전히 ‘맛’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지만, 남학생의 경우 흡연을 지속하면서 ‘맛’의 중요성은 점
차 줄어들면서 ‘흡연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컸다. 

“처음 시작 때는 아마 맛이 70이고, 담배라는 행위가 30이었
다면 지금은 약간 맛은 반반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느 정
도?) 저는 처음에는 맛 9, 담배 1. 그리고 지금은 맛이 4, 흡연이 
6. (다른 분은요?) 저도 처음에는 맛 때문에 폈는데. 처음에는 맛
이 9 죠. 지금은 니코틴 100%, 맛은 생각 안 하고, 못 피면 불안
해요. 지금도 약간 불안해요.”(고등 남학생)

앞서 소개한 입문용 가향담배와 달리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버블몬)의 경우 여학생은 일반담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때 편의점에서 버블몬을 구매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담 없
이 입문하게 되었다. 이후 금액에 대한 부담감으로 액상형 기기
를 구매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 사례들이 있었다. 반면에, 남학
생은 휴대가 편하고 냄새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 및 집에서 버블
몬을 일반담배의 보조제로서 활용하 다. 

“버블몬은 애들이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펴보라고 
저한테 권유를 했어요. 진짜 달달하다고, 연초 피울 필요가 없다
고. 당시에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값이 나가거든요. 
8,500원. 용돈도 깨지고 그래서 계속 연초만 폈습니다. 근데 확
실히 버블몬이 휴대도 간편하고. 학교 들고 가도 안 걸리고, 부모
님한테 걸릴 위험도 없고. 냄새도 없고 하니까 좋죠.”(고등 남학생)

“고2 때 친구가 액상을, 1회용 전자담배 는데, 그걸 그때부
터 전자담배계로 살짝 들어갔는데, 그때 잘 맞는 거예요. 버블몬. 
이게 거부감이 없이 입에서 도는 맛이랑 머릿속에서 내뱉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어서 그때부터 쭉 하다가, 제가 그걸 너무 
많이 써서 차라리 친구가 이렇게 할 거면 기기를 사야겠다고 생
각했죠.”(고등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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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세 미만 성인의 가향담배 사용경험: 나만의 취향 담배에 

정착하기

주로 대학에 재학 중인 25세 미만 성인의 경우 남녀 모두 가향
담배를 선호하는 추세 다. 그것은 특유의 ‘맛과 향’이 그 자체로 
흡연의 유도 및 지속 요인임과 동시에 담배연기의 흡입 시 불쾌
한 냄새를 줄여주기 때문이었으며, 이것은 앞서 청소년의 경우
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이들은 청소년과 달리 가향담배 
제품에 따른 구체적인 맛과 향의 차이에 대해 매우 섬세한 취향
이 존재하 다. 특히, 단맛의 정도, 흡연 후 잔향 정도, 흡연 후 입
안의 상태(상쾌함, 단맛 유지, 텁텁함 정도 등) 등에 대해 민감하
게 반응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가향담배를 찾으려 시도하고 있었
다(예: “입맛에 맞다”, “이 맛에 피운다”, “맛있는 뽕이다”, “정말 
너무 맛있다”, “고르는 맛, 피는 맛이 있어 재밌다” 등).

“맛이죠. 캡슐 없는 것 같은 경우는 담배 그런 맛이 많이 나잖
아요. 그런 게 싫었어요. 저는 소다맛, 아프리카 아이스 잭을 피
는데 이게 뭔가 심심하지 않고, 담배를 핀다는 명분이 생긴다고 
해야 하나, 이 맛이 생각나서 담배를 피러 가야지, 이런 것 같아
요”(25세 미만 남성)

“니코틴뽕이 더 큰데, 이왕이면 맛있는 뽕이 좋죠.”(25세 미만 
남성) 

“멘톨은 제 취향이었고요. 달달한 게 땡겼어요. 일단 달달한 
것 중에서 제가 이걸 계속 피는데, 원래 예전에는 비슷한 오렌지 
맛을 폈는데, 그건 끝맛이 텁텁해서 싫어요. 그런데 포레스트 체
리 맛 새로 나온 건 덜 텁텁해요.”(25세 미만 여성) 

“제가 청포도 액상을 좋아했던 개인적인 이유는 청포도가 단
맛 중에서 화한 느낌이 제일 셌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랬어요. 
단맛이 길게는 안 가요.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아서 청포도를 썼어
요. 단맛이 확 왔다가 아무 맛도 안 나게 사라지는 게 좋았어
요.”(25세 미만 여성)

한편, 25세 미만 여성의 경우 특수한 ‘맛과 향’을 지닌 담배의 
특성은 여러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첫째, 흡연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변명거리로 ‘맛에 대한 궁금증’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이었다. 두 번째, 일반담배를 피우다 여러 이유(건강, 냄새, 주변
의식 등)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했을 때 일반담배에 비해 
부족한 니코틴 함량을 단맛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여자애가 담배를 왜 사냐? 물어본 적이 있었단 말이죠. 이해

를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혼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을 때 ‘청
포도 맛이 나잖아요. 궁금해 보여서요.’ 말하면 좀 그나마 이유가 
되거든요.”(25세 미만 여성) 

“(왜 액상은 단맛이 중요할까요?) 액상형 담배 같은 경우는 니
코틴뽕도 없고, 연초보다 타격감이 적다 보니까 계속 피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계속 피게 되니깐 아무래도 중요한 건 단 맛이 포
인트죠.”(25세 미만 여성) 

25세 미만 성인의 경우 남녀 모두 일반담배의 냄새에 민감하
기 때문에 가향담배를 선호하 다. 여성의 경우 흡입 시 담배가 
가진 독한 냄새(향)에 대한 거북함때문에 가향담배를 선택하
다. 또한, 남성의 경우 여성과 마차가지로 지나치게 담배 냄새가 
몸에 남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가향담배를 사용했다. 

“아무래도 캡슐이 있으면 담배 특유의 냄새가 덜 나니까. 담배 
냄새가 덜 나서. 시작이 쉬운 것 같다...(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비슷해요. 저 같은 경우는 냄새가 덜 배어서.”(25세 미만 여성)

“사회의 인식이라고 해야 하나, 냄새에 대한 거부감이 (비흡연
자) 애들이 엄청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흡연자이긴 하는데 다
른 사람 담배 쩐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입냄새가 덜 난
다고 해서 찾다 보니까 포도맛이어서 피게 됐죠.”(25세 미만 남성)

“고등학교 때는 뫼비우스를 폈는데 그게 피면 냄새가 옷에 너
무 많이 배서 그래서 바꿨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배요. 본인도 
자각해요. 지금 사용하시는 프로즌은 냄새가 많이 안 배는 것 같
아요.”(25세 미만 남성)

그렇지만, 흡연력이 길어질 경우 가향이 주는 장점에도 불구
하고 담배가 지닌 니코틴의 역할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이것은 
남성의 경우 좀 더 보편적이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일반담배 
흡연력이 길수록 그러한 경향이 더 높았다.

“(흡연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참가자1] 피면 느낌이 
오잖아요. 니코틴뽕이 더 큰데, 이왕이면 맛이 있는 게 좋죠. (평
소에도 니코틴뽕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오. 삐갈 분다, 삐가리. 
삐가리가 돈다.”(25세 미만 남성) 

“유달리 제 주변에 가향 말고 일반담배 피시는 분이 많은데. 
언니들이 담배를 꽤 오래 폈다고 알고 있거든요. 가향 피다가 질
려서 넘어간 것 같아요.”(25세 미만 여성)

“제 친구 중 오래 핀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가향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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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지금은 말보로 제일 센 것, 7 mg인가 5 mg짜리를 피더라고
요. 뭔가 삐가리가 안 온다고.”(25세 미만 여성) 

3) 25세 이상 성인의 가향담배 사용경험: 맛보단 자극을 위해 

가향담배 찾기

주로 직장에 근무 중인 25세 이상 성인은 특정한 맛과 향에 대
한 자신의 취향도 강조했지만, 다른 연령대와 다른 특징이 있었
다. 남성의 경우 담배연기 특유의 목 넘김, 목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멘톨 향에 대한 선호가 모든 유형의 담배에서 관찰되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맛과 적은 냄새 등의 이유로 가향담배를 사용
하지만 그로 인한 목의 자극(아픔, 목 건조, 가래)에 대해 불편함
을 호소하 다. 

“가향 중에 좀 세고 약간 매운 걸 원해 가지고 찾다가 알게 됐
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골초들이 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일반 담배를 많이 피우면 좀 담배 냄새가 날 것 같고 해
서, 멘톨은 덜할 것 같다.”(25세 이상 남성) 

“하이브리드 릴을 필 때 목 넘김이 내가 담배를 폈다는 정도만 
딱 그냥 느끼게끔만 해 주는 담배인 것 같더라고요. 아이스뱅인
가는 멘톨향이 엄청 강합니다. 그걸 피면 이 목 넘김이 세니까 연
초가 생각나더라고요.”(25세 이상 남성) 

“저는 전자담배 액상을 바꿔오면서도 무조건 맨톨을 선호했
어요. 담배를 오래 피다 보니까 목을 때리는 느낌이 좋은 거예요. 
멘톨 같은 경우에는 목을 때리는 느낌이 강하니까 더 선호합니
다.”(25세 이상 남성)

“(캡슐을) 하면 가래가 더 많이 끼는 느낌이 확실히 나요. 제일 
심한 건 디스 몰라 던 것 같아요. 그걸 하면 입까지 달아져서. 
이게 향이 엄청 세더라고요. 터트리면 목에 가래 더 많이 끼는 느
낌은 확실히 있어요.”(25세 이상 여성) 

“액상형 전담에서는 버블문 스트로베리. 그게 멘톨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처음 피면 목이 되게 아플 정도로 시원해요.”(25세 
이상 여성)

“일반담배에 비해서 (궐련형)전자담배 릴이 목이 건조해지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25세 이상 여성) 

또한, 25세 이상 성인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달리 남녀 모두 
주변(직장 동료, 가족 및 자녀 등)에 담배 냄새를 풍기는 것, 몸에 
담배 냄새가 배는 것 등에 대해 좀 더 민감함에 따라 여러 형태의 
가향담배을 통해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측면이 강했다.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랑 비
슷해요. 담배 냄새가 나고, 요즘은 실내에서는 흡연을 못하는 경
우가 많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피면 난리 나잖아요. 전자담배는 
그렇게 냄새가 안 나서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반 연초도 
가향 연초로 바꾸는 게 다른 사람과의 마찰을 신경 써서 그런 거
다?) 네. (다른 분들 혹시 의견?) 남자인데 멘톨이나 레종 그거 피
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해요.”(25세 이상 남성) 

4) 가향담배의 마케팅에 대한 인식: 청소년 유혹하는 가향담배의 

화려한 맛

연령 및 성별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연구참가자들이 편의점 
등에서 경험하는 가향담배의 광고의 향을 인정하 다. 특히, 
비흡연 청소년들에게 편의점 계산대 주변의 화려한 색깔과 그림 
등이 활용된 담배광고들이 적지 않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음
을 지적하 다. 

“(편의점에 담배 광고 향을 많이 받는 건 누구?) 10대. (비흡
연자 10대?) 그냥 10대. 어른들은 피던 것만 펴요. (남녀 중 누가 

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남자. (왜?) 비율이 남자가 많으니
까.”(고등 남학생)

“청소년들은 일반담배만 해도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
에다가 무슨 과일 맛이라든가 상쾌한 느낌을 막 주는 문구가 써 
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담배는 아직 안 펴 보긴 했는데 저런 
것까지 있나 생각할 수 있고, 더 해 보고 싶다, 궁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25세 미만 남성)

실제로, 모든 연령대에서 새로운 제품의 출시는 적지 않게 호
기심을 자극하 다. 특히, 청소년과 25세 미만 성인 여성의 경우
가 실제 광고에 향을 받은 경험을 이야기했고, 한정판이 출시
되었을 때는 많은 경우 구매의 경험이 있었다. 

“(제품이 새로 광고가 되면 구매하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요?) 
[참가자1]저는 생깁니다. [참가자2]저도 항상 한 번씩 사봐요. 
[참가자3]저도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고등 남학생)

“(편의점에 팝업광고를 못하게 하면 청소년에게 호기심을 줄
이는 데 도움이 될까?) [참가자1] 될 것 같아요, 상당 부분. [참가
자2] 될 것 같아요.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참가자1] 효과 엄청 날 
것 같아요.”(고등 남학생)

“(편의점에 새로운 광고의 담배가 보이면 호기심이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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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상 나오면 다 사고, 하나씩 받고.”(고등 여학생)
“에쎄 나 더블 캡슐이 나왔었는데, 그게 엄청 맛있고 시원하

고 화려했던 게 기억나요.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요?) 편의점 카
운터에서 계산할 때 모니터 있는 데 있잖아요.”(25세 미만 여성)

담뱃갑 포장지의 경우도 화려한 무늬와 색깔, 그림들을 규제
할 경우 기존 흡연자보다는 청소년 비흡연자들에게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 다. 

“(담뱃갑을 민무늬로 만든다면 흡연 욕구 감소에 향이 있을
까요?) [참가자1]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비흡연자들이 피고 싶다
는 마음이 안 들 것 같은데? [참가자2] ‘뭐야? 저게’ [참가자3] 네. 
덜 생길 것 같아요. [참가자4] 네. 그럴 것 같아요.”(고등 남학생)

“원래 흡연자 던 사람은 상관없는데,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향이 있을 수 있다.”(25세 미만 남성) 

5) 가향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인식: 어떤 식으로든 해로운 

가향담배

담배에 향을 추가할 경우 해로움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참여
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화학물 추가 자체가 해로
움을 증가시켰을 것이라 보았다. 둘째, 가향으로 흡연의 거부감
을 줄여 흡연을 더 많이 지속하게 함으로써 해로움이 커졌을 것
이라 보았다. 이와 반대로, 일반담배의 경우 흡연 행위 자체가 해
로움이 크기 때문에 가향물질이 크게 해로움을 추가한다고 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향을 첨가함으로 인해 해로움이 기
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어떤 참가자도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전반적으로 향을 첨가함으로써 흡연 시 담배연기를 더 쉽게, 더 
많이 흡입한다는 것에는 동의하 다. 

[더 해로워진다는 의견] “[참가자1] 가향이 더 나쁘다고 생각
해요. 캡슐이 몸에 좋은 건 아니니까. [참가자2] 가향이 더 나쁘
다. 화학적이다 보니까.”(고등 남학생) 

“저도 더 해로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단가 맞
추려면 천연 자원을 쓸 것 같지 않고, 화학 약품이 드는데, 그걸 
어쨌든 터트리고 흡입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안 좋으면 안 좋았
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25세 미만 남성) 

“[참가자1] 제 생각에는 약간 예를 들어서, 물론 담배면 다 안 
좋기는 하지만 멘톨이 있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향 첨가나 그런 
다른 화학 물질이 더 들어갈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반 담배

는 하나로 끝난다면 가향 담배는 2개피, 3개피 더 필 수가 있으니
까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럴 것 같고. [참가자2] 저도 공감하는 게 
솔직히 같은 과자를 먹어도 쌀과자 먹는 거하고 설탕 뿌린 쌀과
자 먹는 거하고 설탕 뿌리고 더 많이 먹잖아요.”(25세 이상 여성) 

“향이 있으면 일단 더 쉽게, 많이 마시게 되는 것은 공감해요. 
진짜 담배를 빨아들일 때 향이 있는 거는 더 쉽게 빨리거든요. 그
러니깐 향이 있는 건 마스킹이 돼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많이 마
시게 돼요 더 해로울 것 같아요.”(25세 미만 여성)

[더 해로워지지는 않는다는 의견] “얘가 멘톨이라고 그래서 
뭔가 몸에 덜 해롭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반적으로 명시돼 있는 
타르, 니코틴 이런 거를 보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25세 이상 남성) 

“일단 담배 자체가 몸에 좋지 않은데 원래 몸에 안 좋은 거에 뭐 
하나 더 들어간다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25세 미만 남성)

“똑같지 않을까요? (왜 똑같다고 생각해요?) 향이 건강에 그
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쁜 담배는 향이 있나 없나 똑같
이 나쁠 거다?) 비교하고 할 게 없죠. 어차피 담배인데.”(고등 남
학생)

하지만, 모든 남성 흡연 참가자의 경우 담배제품에서 ‘향과 맛’
을 규제한다고 해도 흡연 자체를 중단한다는 경우는 없었다. 여
성 흡연자 역시 대부분 흡연을 지속한다고 대답했다. 다만, 거북
한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몇몇 일반담배 사용자와 맛 때문에 처
음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만 사용한 경우에는 향과 맛을 규제할 
경우 흡연을 중단한다고 응답하 다. 

“(만일 가향을 규제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참가자1] 필 거
예요. 그냥 필 거 같아요. [참가자2] 그렇다면 그냥 일반담배를 
필 거 같아요. 아니면 냄새라도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라도 피어
야죠.”(25세 미만 남성)

“[참가자1] 그럼 지금도 줄이긴 하지만 끊진 않을 거 같아요. 
[참가자2] 저도 안 끊을 거 같아요. 담배 필 때 리프레시 되는 게 
확실히 있잖아요. 나갔다 오고, 숨 쉬고 그런 것 자체가. 그거랑 
담배 시계라고 있잖아요. 혈중 속의 타르 농도가 낮아진 거니까 
그걸 아직은. [참가자3] 맛도 물론 중요하긴 해서 가향 지금 피고 
있긴 한데, 맛보다는 제 목의 타격감과 탁함이 들어가야 그게 중
요한 거니깐 계속 피겠죠.”(25세 미만 여성) 

“저는 안 필 것 같아요. 액상전담을 달달하고 시원한 맛으로 
피는 건데, 그 맛이 사라지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눈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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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피는 것도 들어가면 달달하니까 피는 거거든요.”(25세 미
만 여성)

6) 가향담배와 금연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계속 생각나는 맛

고등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달리 가향담배에 적응한 것이 
금연을 계획하고 성공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 모두 동의
하 다. 가장 큰 이유로 ‘맛’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 때문이었다. 

“(가향담배가 금연에 향을 주는가?) [참가자1] 네. (다른 분
도 맞는가?) [참가자2] 네. [참가자3] 네. (왜 동의하는가?) [참가
자4] 초콜릿 먹는 느낌. (맛이 너무 기억이 나서인가?) [참가자5] 
네. [참가자1] 한번 끊어보려고 멀리 했는데, 계속 그 맛이 맴돌
아서 결국 다시 시작됐어요.”(고등 여학생) 

성인의 경우에도 여성 흡연자의 경우 절반 정도가 ‘맛에 대한 
기억’으로 금연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있을 것
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스트레스 등이 발생할 때 ‘단 맛의 담배’
를 찾게 된다고 언급한 여성도 있었다. 

“(가향담배가 금연에 향을 주는가?) [참가자1] 네. [참가자
2] 저도 동의해요. [참가자1] 음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다이
어트 할 때도 맛있는 음식 맛이 생각나서 그렇지 맛 없으면 안 먹
잖아요.”(25세 미만 여성) 

“저는 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왠지 모르게 계속 찾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엔 호기심이었는데, 제 입에 맞는 단맛을 잘 찾아
서 그런지 스트레스가 없으면 안 피우게 됐는데, 스트레스가 생
기면 자꾸 단 게 떠올라서 다시 피우게 되더라구요.”(25세 이상 
여성) 

한편, 금연 성공자에게 가향담배가 재흡연에 향을 주는 지
에 대한 질문에 많은 참가자들이 명확히 답을 하지 못하 다. 금
연 상태에서 재흡연을 한 25세 미만 남성의 경우(일반담배 사용
자) 가향담배가 향이 없다고 언급한 반면, 25세 미만 여성의 경
우(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에는 향이 있었다고 답변하 다.

“(가향담배의 존재가 금연 유지에 향을 주는가?) 별 차이 없
다. (금연 이후 재흡연 시에도 향이 없는가?) 없었어요. 그런 건 
없고, 담배를 찾는 거죠. 담배를 피는 느낌. (향 가지고 내가 다시 
흡연하게 된 건 아니다?) 네.”(25세 미만 남성)

“(금연 이후 액상형 전자담배의 향과 맛이 전혀 없다면 재흡연 
의사가 있는가?) 그러면 안 피죠. (특정 맛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
서 재흡연하는 건가?) 그렇죠.”(25세 미만 여성)

고 찰

이번 연구는 총 42명의 참가자를 통해 가향담배 사용경험의 
연령 및 성별 차이에 대해 파악하고자 했다. 면담을 통해 가향담
배와 관련하여 크게 1) 흡연유도, 2) 흡연지속, 3) 금연계획 및 실
행 방해, 4) 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의견을 확인하 다.

가장 먼저, 흡연유도와 관련하여 이번 연구를 통해 가장 새롭
게 확인된 결과는 바로 청소년 사이에 ‘입문용 담배’로서 특정 가
향담배 브랜드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레종 프렌치 블랙(타르 3 mg, 청포도맛), 여학생의 경우 에쎄 히
말라야(타르 1 mg, 멘톨)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입문 이후 두 가
지 맛의 캡슐(오렌지, 멘톨)을 지닌 말로보 비스타(타르 3 mg)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입문용’이라는 
표현이 갖는 두 가지 의미이다. 첫 번째는 주변 친구들로 인해 이
미 흡연에 호기심이 생긴 상태에서 흡연에 ‘입문하기 편한’ 담배
(즉, 달고 거북하지 않고, 냄새가 잘 배지 않는 담배)로 가향담배
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흡연에 관심이 적고 담배
연기에 부정적인 기억이 있던 상태에서 기존의 불쾌한 담배와 
전혀 다른 ‘신기하고’, ‘괜찮은’ 가향담배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
다. 이 때 가향담배는 흡연에 ‘입문하게 만드는’ 담배로 활용되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향담배의 특징
적인 ‘맛과 향’이 흡연자로 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면, 이후 1-2년 흡연이 지속될수록 여학생이 여전히 ‘맛과 향’에 
주목한 반해 남학생은 흡연행위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구체적으로 맛이 70-90%로 차지하던 초기 
이후 현재는 맛이 10-50% 정도로 비중이 감소하고, 심지어 니
코틴이 100%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면담 결과는 이
전 국외 연구들에서 멘톨담배 사용자가 비멘톨 사용자에 비해 
니코틴의존도가 높게 측정되었다는 결과와 연결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9-11) 이처럼, 가향담배의 시도는 향후 맛과 향에 대
한 호기심을 넘어 니코틴의존으로 연결되어 흡연을 지속할 위험
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현실은 전통적으로 담배산업이 청소년, 젊은 층, 여
성을 대상으로 멘톨 담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는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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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주의가 필요하다.(16) 특히, 멘톨의 첨가가 기존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실제 사용자가 그렇게 인식하
고 있다는 연구 결과 역시 주목할 만하다.(17) 면담에 참여한 모
든 참가자가 동일하게 가향담배 광고에 가장 크게 향을 받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지목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는 더더욱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담배회사는 가향담배에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금지법안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를 우회하여 
판매를 지속하려 한다. 실제 국에서 2016년 5월 멘톨담배 금
지 법안이 발효된 이후 시행은 2020년 5월까지 유예되었고, 그 
결과 2016년부터 멘톨 및 캡슐 담배 판매가 국에서 오히려 증
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18) 담배산업의 이 같은 지속적 전략
이 문제시되는 것은 그 대상이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미성년, 여
성, 흑인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멘톨담배
의 금지는 하나의 ‘사회적 정의’로까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
장된다.(19) 

한편, 청소년의 경우 과일맛의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예: 버
블몬)의 경우 남학생은 학교 및 집에서 일반담배를 사용할 수 없
을 때 대체할 수 있는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여학생은 흡
연에 입문하게 만드는 쉬운 관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특
히, 편의점을 통해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사용 및 휴대가 편리하
고 특유의 달콤한 맛을 지녔다는 장점은 비흡연 청소년에게까지 

향을 끼치고 있었다. 면담 중 비흡연자의 경우에도 흡연자와
의 사교 목적으로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매하여 사용한다
는 진술이 있었다. 청소년의 경우 편의점을 통한 각종 담배의 구
매가 법적인 제재의 향 없이 너무 용이하다는 현실을 고려한
다면, 이와 같은 진술은 가향담배가 단순히 현재 흡연 청소년을 
넘어 비흡연 청소년에게까지 잠재적으로 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20) 

다음으로, 가향담배의 흡연 지속과 관련하여 고찰해 볼 경우, 
25세 미만의 성인은 ‘나만의 취향 담배에 정착하기’ 위한 수단으
로서, 25세 이상의 성인은 ‘맛보단 자극’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향
담배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에게 맛과 향
이 흡연에 입문하게 향을 주고, 이후 남학생의 경우 니코틴의
존 등에 향을 줄 수 있었다면, 성인의 경우 자신만의 취향을 선
택하는 수단으로서 다양한 담배의 맛과 향이 활용되었다. 그중 
25세 미만의 성인남녀 모두 액상형 전자담배의 부족한 니코틴 
농도, 타격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맛에 의존한다는 점은 주목
할 만하다. 특히, 흡연력이 평균 10년이 넘은 25세 이상 남성 성
인의 경우 기존에 고타르 일반담배에서 느꼈었던 목넘김, 목 자

극감을 느끼기 위해 멘톨 담배를 사용한다는 진술 역시 유의미
하다. 즉, 맛과 향을 단순히 담배의 해로움을 ‘마스킹’하게 만들
어 흡연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흡연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한 맛과 향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각종 가향담배의 출시 이후 흡연자들이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흡연실천 방향을 발견해 나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가향담배를 금지한 다른 나라들의 연구결과를 볼 경우 가향담
배의 흡연 유도 및 지속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09년 9월부터 멘톨을 제외한 일반담배의 가향을 
금지하 고, 그 결과 뚜렷하게 청소년, 젊은 성인 사이의 흡연율 
감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21) 캐나다의 경우 일부지역
에서 2016부터 멘톨담배를 금지했고, 그 결과 60%의 멘톨 흡연
자가 비멘톨담배로 변경하 지만, 비멘톨 흡연자에 비해 멘톨 
흡연자가 높은 비율로 금연시도 및 금연성공을 하게 되었다.(22) 
그렇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멘톨 담배를 금지했을 경우 다
른 일반담배로의 스위칭 및 전자담배로의 전환 등 흡연자의 제
도에 대한 유연성이 높은 것은 무시할 수 없다.(23) 

한국에서 아직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는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
에서, 각종 가향담배의 확산은 그 자체로 금연계획 및 실천에 부
정적 향을 끼칠 여지가 크다. 특히, 면담에서 연령과 무관하게 
편의점 등에서 목격하는 새로운 가향담배의 광고에 적지 않은 

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금연에 성공한 이후 
재흡연을 하게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여성 액
상전자담배 사용자의 경우 과거에 경험했던 ‘맛과 향’에 대한 강
한 기억이 금연유지 실패에 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남성의 경
우 멘톨향의 강한 자극이 과거 고타르 담배의 자극을 기억하고 
재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금연계획 및 실천에 
부정적 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향담배에 대한 해로움의 인식과 관련하여 참
가자들은 첨가된 화학물 자체에 의한 향, 흡연을 용이하게 하
여 흡연 빈도의 증가에 의한 향에 의해 담배의 해로움이 증가
한다고 판단하 다. 물론 맛과 향이 첨가됨으로써 해로움이 더
욱 증가했다고 여기지 않는 참가자들의 경우에도 그 이유가 이
미 담배의 해로움 자체가 크기 때문이라고 진술하 다. 즉, 특정 
화학물을 첨가하든 그렇지 않든 담배는 그 자체로 해롭다는 데
에 모두 동의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같은 인식이 현재 
사용 중인 담배의 ‘맛과 향’이 주는 추가적인 이득에 비해 주목받
지 못하고 있었으며, 금연에 대한 이유로 아직 받아들여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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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지금까지 실제 가향담배의 사용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특정

한 맛과 향의 첨가가 연령별, 성별에 따라 어떤 향을 주는지 고
찰해 보았다. 현실적으로 실제 담배 안에 이미 각종 화학물질이 
처리되어 있고, 담배 연기 속 발생한 다양한 화학물질 중 가향성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별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24) 또한, 
멘톨담배가 비멘톨담배에 비해 폐암 발생에 얼마나 더 기여하는
지도 입증해 내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25) 그렇지만,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파악할 때 가향담배는 흡연으로의 진입과 유
지, 그리고 금연 후 재흡연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 적지 않은 향
을 주고 있었다. 흡연자들이 급격히 확산되고 변화되는 신종담
배 시장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제품들에 적응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가향담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요 약

연구배경: 가향담배는 인위적으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담배로, 
특히 멘톨향이 추가된 담배가 대표적이다. 최근 다양한 맛과 향
을 첨가한 담배가 출시되고, 가향담배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및 25세 미만 성인에서의 사용이 높아지고 있는 추
세이다.
방법: 이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비수도권 거주 청소년 및 성인 
남녀 총 42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
다. 조사는 2022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반구조
화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었다.
결과: 연구 결과, 청소년들은 맛과 향이 강한 가향담배를 “입문
용 담배”로 사용하며, 이는 흡연 시작과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 25세 미만 성인들은 맛과 향에 따른 “자신만의 담배 취향”을 
형성하고,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니코틴 농도와 타
격감을 맛으로 보완한다. 25세 이상 성인들은 “맛보다는 자극”
을 위해 가향담배를 선호하며, 특히 남성은 목에 자극을 주는 멘
톨 향을, 여성은 적은 냄새를 중시한다. 참가자들은 가향담배 광
고가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 유도에 큰 향을 미친다고 인식하
며, 가향담배가 일반담배 사용보다 해로움을 크게 만들 것이라 
여긴다. 또한, 금연 계획에도 가향담배의 맛과 향이 중요한 향
을 미친다고 느낀다.
결론: 가향담배는 각 연령대 별로 흡연 유도, 지속, 금연 계획 및 
실천 방해에 걸쳐 다양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도 가향담배 종류 및 선호 이유에 차이가 존재했
다. 특히, 가향담배 광고 및 특정 맛과 향이 특히 청소년들에게 
큰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가향담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와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중심단어: 가향담배; 집단초점면접; 청소년 흡연; 성인 흡연경
험; 입문용 담배; 니코틴 의존; 흡연 유도

Conflict of Interest

None.

Funding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2021-31- 
1151). 

References

1. Euromonitor International [Internet]. Euromonitor International. 2021 
[cited 2023 Dec 3]. Available from: https://www.euromonitor.com/ 
tobacco-in-south-korea/report

2. Moon SM. NARS analysis of current issues. Cases and implications of 
overseas regulations on flavored tobacco.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21.

3.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Research on the 
impact of flavored tobacco products on smoking initiation.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4. Paek HJ. Cigarette Packages as Marketing Communication Tools: 
Predictive Roles of Cigarette Package Elements in Perceptions and 
Choices of Low-Tar and Flavored Cigarett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18; 38(3): 303-30.

5. Kimm HJ, Kim KW, Yu HJ, Lee SK, Lee EJ, Na KI, et al. Current Status 
of Flavored Tobacco Products Use.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3; 
16(7): 185-99.

6. Giovino GA, Sidney S, Gfroerer JC, O’Malley PM, Allen JA, Richter PA, 
et al. Epidemiology of menthol cigarette use. Nicotine & Tobacco 
Research. 2004; 6(Suppl_1): S67-S81.

7. Goldenson NI, Leventhal AM, Simpson KA, Barrington-Trimis JL. A 
review of the use and appeal of flavored electronic cigarettes. Current 
addiction reports. 2019; 6: 98-113. 

8. Harrell MB, Weaver SR, Loukas A, Creamer M, Marti CN, Jackson CD, 
et al. Flavored e-cigarette use: characterizing youth, young adult, and 
adult users. Preventive medicine reports. 2017; 5: 33-40.



 김관욱 외：가향담배 사용경험의 연령 및 성별 차이에 대한 질적 연구

153

9. Hersey JC, Ng SW, Nonnemaker JM, Mowery P, Thomas KY, Vilsaint 
MC, et al. Are menthol cigarettes a starter product for youth?. Nicotine 
& Tobacco Research. 2006; 8(3): 403-13.

10. Nonnemaker J, Hersey J, Homsi G, Busey A, Allen J, Vallone D. 
Initiation with menthol cigarettes and youth smoking uptake. 
Addiction. 2013; 108(1): 171-8.

11. Villanti AC, Collins LK, Niaura RS, Gagosian SY, Abrams DB. Menthol 
cigarettes and the public health standard: a systematic review. BMC 
public health. 2017; 17: 1-13. 

12. Le TT, Mendez D. An estimation of the harm of menthol cigarettes in 
the United States from 1980 to 2018. Tobacco Control. 2022; 31(4): 
564-8.

13. Kang SY, Lee S, Cho HJ.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heated tobacco 
product use and its relationship with attempts to quit cigarette smoking 
among Korean adolescents. Tobacco Control. 2021; 30(2): 192-8.

14. Jackson K, Bazeley P, and Bazeley P. Qualitative Data Analysis with 
NVivo. London: Sage, 2019.

15. Saldaña J.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London: 
Sage, 2021.

16. Klausner K. Menthol cigarettes and smoking initiation: a tobacco 
industry perspective. Tobacco control. 2011; 20(Suppl 2): ii12-ii19.

17. Anderson SJ. Marketing of menthol cigarettes and consumer 
perceptions: a review of tobacco industry documents. Tobacco control. 
2011; 20.Suppl 2: ii20-ii28.

18. Hiscock R, Silver K, Zatoński M, Gilmore AB. Tobacco industry tactics 

to circumvent and undermine the menthol cigarette ban in the UK. 
Tobacco Control. 2020; 29(e1): e138-e142.

19. Delnevo CD, Ollie G, Renee DG. Banning menthol cigarettes: a social 
justice issue long overdue. Nicotine and Tobacco Research. 2020; 
22(10): 1673-5.

20. Kim KW, Kimm HJ. Qualitative Study on Youth Smoking and Drinking 
Patterns in 2019.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2023; 14(3): 79-90.

21. Rossheim ME, Livingston MD, Krall JR, Barnett TE, Thombs DL, 
McDonald KK, et al. Cigarette use before and after the 2009 flavored 
cigarette ba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020; 67(3): 432-7.

22. Chung-Hall J, Fong GT, Meng G, Cummings KM, Hyland A, O’Connor 
RJ, et al. Evaluating the impact of menthol cigarette bans on cessation 
and smoking behaviours in Canada: longitudinal findings from the 
Canadian arm of the 2016–2018 ITC Four Country Smoking and Vaping 
Surveys. Tobacco control. 2022; 31(4): 556-63.

23. Cadham CJ, Sanchez-Romero LM, Fleischer NL, Mistry R, Hirschtick JL, 
Meza R, et al. The actual and anticipated effects of a menthol cigarette 
ban: a scoping review. BMC Public Health. 2020; 20: 1-17.

24. Ahijevych K, Garrett BE. Menthol pharmacology and its potential impact 
on cigarette smoking behavior. Nicotine & Tobacco Research. 2004; 
6.Suppl1: S17-S28.

25. Brooks DR, Palmer J R, Strom BL, Rosenberg L. Menthol cigarettes and 
risk of lung cancer.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2003; 158(7): 
609-16.


